
국내 가소제시장 공급과잉 몸살
코손화학 가동따라 … 공급 3 5만5 0 0 0톤에 수요 1 6만5 0 0 0톤 불과

최근 국내 가소제시장이 다국적기업으로 부터의 덤핑공세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

지난 8월2 0일 코손화학이 연산 2만톤 규모의 DINP(Diisononyl Phthalate)와 DIDP(Diiso Decyl

P h t h a l a t e )공장을 준공,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가소제 생산규모는 연산 3 5만5 0 0 0톤으로 늘

어나게 됐다.

9 2년 1 0월 현재 국내 가소제 생산능력은 삼경화성이 1 4만톤으로 가장 많고 럭키 1 2만5 0 0 0톤, 한양화

학 7만5 0 0 0톤, 코손화학 2만톤으로 총 3 5만5 0 0 0톤 규모이다.

국내 수요는 공급능력의 약 45% 정도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92년 국내 가소제 수요는

1 7만5 0 0 0톤 정도로 9 1년 1 6만5 0 0 0톤에 비해 1만여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같은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 가소제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, 특히 수입 자유화 이후 B A S F·

H o e c h s t·ICI 등 유럽지역 다국적기업들의 덤핑공세까지 가세, 가격을 기준가( 9 1만원) 이하로 낮추

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.

실제 삼경화성·럭키·한양화학 등

DOP 생산 3사는 이들 다국적기업들의

덤핑공세에 맞서 톤당 판매가격을 9 1만

원에서 7 5만원까지 낮춰 공급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또 럭키가 1 0월말 전남 여천공단에 4만

톤 규모의 가소제 원료 P A ( P h t a l i c

A c i d )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, 한

양화학도 올해말 N C C를 완공해 4개 가소제 생산업체가 모두 P A공장을 갖추게 돼 경쟁이 더욱 치

열해질 전망이다.

한편, 가소제중 PVC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DOP, DINP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고급화 추세에 따

라 D I D P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D I D P는 가소제중 내휘발성이 가장 우수하며, 내한성·내후성·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필름·시

트·전선케이블 등 특수제품에 사용된다.

삼경화성·럭키·한양화학 등 기존의 가소제 생산업체들은 이런 시장 상황하에서 코손의 가소제 시

장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, 코손측은 앞으로 제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가소제

수요가 점차 D I N P와 D I D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1 1 / 1 5 >

구 분

D O P

D I N P

D I D P

1 9 9 1 .상

9 6 0

9 6 0

1 , 1 3 0

9 1 .하~ 9 2 .상

9 1 0

9 1 0

1 , 0 3 0

1 9 9 2 .하

7 5 0 ~ 8 0 0

7 5 0 ~ 8 0 0

9 5 0

증감률

▽1 2

▽1 2

▽7

<표> 국내 가소제 내수가격 추이
(단위: 1 0 0 0원/톤, %, ▽는 감소)


